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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정부의 강력한 사회 통제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뇌 교육은 국제적으로 악

명이 높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세뇌 교육은 북한 독재자들이 사회를 장

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첫째로는, 

김일성 가계의 삼대에 걸친 권력 강화를 

가능케 했다. 둘째로는, 현 체제에 의한 경

제 실패의 성과를 아이들에게까지 떠넘겨 

어린이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도록 만들

었다.

 
결과적으로, 북한 아동들이 자국의 사회 

시스템에 의해 착취되고 있는 것이다. 문

명 사회라면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아동 인권조차 정부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사실상 인공위성과 핵 기술을 보

유하고 있는 군사적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들이 이런 공격적이고 

학대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는다

는 사실은 북한 미래의 심각한 위기를 보

여준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동북아 평

화 유지와 전세계적인 아동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성통만사)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북한 아

동 인권의 현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동안 초점을 맞추었던 

주제들은 교육 시스템 (2016), 아동 노동 

(2017) 그리고 아동 학대 (2018) 등이 있

다.

서문

G
ET

TY
 IM

AG
ES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3장 문화, 제43조 

“선생님들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 1회에 10~20달러 정도의 

현금을 매주 내야 했다. 또 꼬마계획을 한다. ‘지원사업’, ‘국가

계획’, ‘발전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생활총화 모이면 항상 다음 주에 뭔가 지원사업이 있다고 

공지한다. 고기, 선물, 옷, 장갑, 양말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다양하게 요구했다.”

- 김연리

북한의 교육은 독재자에 대한 우상화, 역

사 왜곡, 그리고 차별과 혐오를 바탕으로 

한 선전선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력과 배경에 의한 신분차별

극심한 신분차별이 존재하고 뇌물이 입학

과 학업에 큰 영향을 주어 상류계층만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었다.

교육 시스템

“사격훈련을 포함해 1주일 동안 훈련하고 

총은 3발 쏘았다. 지역마다 훈련소가 있다. 

한 개 학교의 교육을 위임 받아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다. 사격, 점호, 군대식 

보고, 군대식 복장, 군대식 제식, 각개전투, 

철조망 통과, 목총을 들고 장애물 극복 등의 

훈련을 한다. ”

- 김철수

3
군사식 교육군사식 교육
학생들은 유치원 때부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
치라고 교육을 받는다. 중학교부터는 붉은청년
근위대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한 달치의 군사 
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고급중학교 4~5학년
이 되면 ‘붉은 청년근위대’에 가입해 1개월간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AK47 소총 (자동소
총)을 사용한 실탄사격훈련, 각개전투 같이 한
국의 신병훈련소를 연상시키는 과정들을 학생
들에게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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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한 아이가 한국 드라마나 음악 때문에 

보위부에 다녀왔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 학생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그 아이와 말 하지 않으려 하고 감시

하려고 해요. 자발적으로 비판하고,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아이들끼리 평가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북한 사람은 누구나 

보위원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 김연리

감시와 통제
북한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말을 조심하고 경각심을 잃지 말라는 경
고를 들으면서 자란다.

이러한 말이 사회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는 감시와 통제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

 “(우상화 교육을) 매일 듣다보니 ‘위대한 

령도자 이시구나’, ‘강철의 령장 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 

- 황수민

“공부를 한지 오래 됐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세뇌교육이라는게 무서운 것 같아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런 교육만 

주잖아요.” 

- 김연리

우상화 교육

우상화 교육은 북한체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여타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도 우

상화 교육이 실시된 바 있으나 북한만큼 우

상화 시스템이 전 사회적으로 공고히 구축

된 사례는 찾을 수 없다.eery day, we start-
ed to think “The Supreme Leader is a great 

"한 학급에 한 명씩은 보위부 첩자가 있다"
"학교나 공공장소에서는 말을 조심해라"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폭력과 혐오 교육

학교에서 주최하는 거의 모든 운동회에는 

‘양코뱅이 미국 놈 때려죽이기 경기’가 있

다. 이는 학생들이 매우 어렸을 때부터 참

가 하는데 반미, 반제국주의 감정을 부추

기는데 그 목표가 있다.

 

북한정부는 성장기 어린 아이들에게 만화

영화를 통해 혐오교육과 더불어 더 강력

한 세뇌를 시킨다. ‘소년장수,’ ‘다람이와 

고슴도치’ 같은 북한 만화영화들은 항상 

자본주의 국가들을 증오하고 배척하라고 

가르친다.

 

생활총화는 학교나 조직생활에서 자기비

판과 상호비판을 통한 공포를 심어준다. 

서로를 감시하고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구성원 간에 ‘협력’ 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생활총화 때 ‘나를 비판했던 

아이는 나중에 나도 비판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 일주일 동안 그 

아이의 행동만 주시했다.”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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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아동들은 어린 나이부터 국가 교육 제도 하에서 그리고 그 밖에

서도 각종 강제 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다. 강제 노동의 유형으로는 농촌

동원, 물품수집,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집단체조에 동원되는 등 다양하

다. 정치범수용소, 고아원, 그리고 구호소의 아이들은 이 밖에도 다양한 

고된 노동으로 착취 당하고 있다.

아동 노동

농촌동원

“농촌동원”은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농장 노동

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어 파종, 김매기, 모

내기, 영양단지 옮겨심기, 추수하기 같은 것들

이다. 북한 정부는 제도권 교육 내에서 학생들

을 동원해 학교와 연계된 지역 농장으로 이들

을 파견한다. 농장 노동은 학교 교과 과정의 필

수적인 요소로 간주되므로, 따로 보수가 지급

되지 않는다. 대체로 일은 힘들고, 지치고, 시간

도 오래 걸리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노동 강도

도 강해진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며 
적절한 교육을 받기보다 

농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물품수집

학교에 의한 연료 또는 폐지수집과 같은 사업

은 북한 정부가 교사의 봉급과 교육자재를 공

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다. 정

부가 학생들에게 물품 수집을 명령하기 때문

에 아이들은 억압적이고도 불가피한 노동의 부

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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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 수용소 (관리소)

북한의 수감시설은 수감자의 죄목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다. 많게는 12만명의 사람들이 정

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특히 아이들에게는 무자비하게 대하지만 

이들이 필수적인 노동력임을 알고 있기에 죽이지는 않는다고 한다. 관리소의 아이들은 외

부 북한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아동노동에 시달리면서, 관리소 자체의 추가적인 노

동이 부과된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깨어 있는 대부분의 시간

에 할당량을 완수하도록 각종 노동을 강요당한다.

고아원과 구호소

아동노동의 형태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

다. 학교와 관리소에서 하는 일들이 고아원이

나 구호소에서도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다. 하

지만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엄격한 군

대식의 생활환경 아래 교양원(관리자), 청년

동맹 지도원, 다른 아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시달려야 하는 환경 아래 있다. 구호소는 임

시 고아원이라 볼 수 있으나 훨씬 열악한 자

원으로 운영된다. 구호소에서 지내는 대다수

의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꽃제비 출

신이다.   

북한정부는 이러한 시설들이 집 없는 아이들

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설이라 주장한다. 그

러나 구호소의 생활 환경은 감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학생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생일

과 각종 국경일에 열리는 다양한 공연에 

동원 되고, 도시 기반시설이나 학교건물 

건설공사 같은 위험한 각종공사에도 동원

된다. 아이들은 또한 수많은 인력이 소요

되기로 악명높은 북한의 집단체조 행사에 

강제적으로 참여한다. 가장 유명한 북한

의 아리랑 축제에서는 약 5만 명의 어린

이들이 컬러 카드를 동시에 뒤집어서 애

니메이션 배경을 만든다. 특히 아리랑 축

제와 같은 행사를 위해서는 6-12개월간 

쉬지 않고 연습해야 한다.

건설사업, 집단체조 그리고 선전선동

 
“우리는 더러웠고 죄수들처럼 취급받았다. 

일반인들은 아이들을 더럽다고 피했고 

구호소를 감옥처럼 생각했다.”

- 조동익

10

DA
ILY

 M
IR

RO
R

RE
U

TE
RS

 /
 JA

CK
Y 

CH
EN

RE
U

TE
RS

 /
  D

AM
IR

 S
AG

O
LJ



 

 

북한 아동에 대한 폭력은 유교 문화와 독재라

는 복합적인 배경 때문에 독특한 형태를 띤

다. 북한 아이들은 상상 이상의 폭력을 다양

한 성인들로부터 당한다. 아동 학대는 가정

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군인들에 의해 이루

어진다.

북한도 헌법이라는 법적인 체계가 존재

하기는 하나, 북한의 주민들은 이 사실 조

차 잘 모르고 지낸다. 따라서 폭력을 당해

도 그 폭력을 신고하거나 당한 학대에 대

한 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환경 속

에서 폭력 사건들이 법적인 처벌 없이 계

속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성폭력

북한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만연해 있다. 가해자들은 학교 

선생님, 행정원, 또는 아이들을 포함한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추행

하는 군인들까지 다양하다.

군대에 입대하는 여성들은 최소 7년 복무해야 하며 최소 입대 연령

은 18세이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아동을 16세 미만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UNCRC)에서 규정하는 국제적인 기준

인 18세 미만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 인민군은 세계적으로 4번째로 

강한 군사 집단이라고 하지만, 여성 군인 출신의 탈북자들에 의하면 

군 내의 성폭력은 심각하다고 전해진다.

“한 선생은 16-17세 여자 아이들을 성폭행해서 죽는 아이들이 

많았다. 산에 가서 성폭행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자살하기도 한 

것이다. 외부로는 사고로 죽었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죽다 보니 소문이 돌았다. 2-3년 사이에 5명 정도의 

여자 아이들이 죽었다. 조심스러운 여자아이들이 떨어져 죽을 

이유가 없었다.”

- 한철민

아동 학대

“중학교 때 교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무릎으로 맞아서 

입과 코에서 피가 난 적도 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학급반장이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반장을 구타해서 

반장이 아이들을 더 때리도록 만든다. 

반장은 아이들에게 운동장을 20바퀴 

돌도록 만들고 그 후에 몽둥이로 때린다. 

반장에게 대들면 교사에게 대드는 것과 

같아서 반발할 수 없었다. 나는 남자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 관리소에서 구타를 

자주 당했다. 교사 보다는 같은 

학생들에게 구타를 당한 기억이 더 많다.”

- 한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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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폭력

아이들은 신천박물관과 같이 시각적으

로 끔찍한 박물관들을 학교에서 필수 과

정으로 방문하고 공개처형도 강제로 참

석한다.

 

소학교 학생조차도 공개처형을 강제로 

참석하게 하는데 이런 경우 평생의 큰 트

라우마로 남는다.

“충격때문에 그날은 밥도 잘 못 먹었다”

- 김진주

“몸이 얼어서 말이 별로 없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소름이 돋기도 

하고 피 냄새가 나는 느낌이었어요.”

- 황수민

 

방임
물리적 방임

수용소에서 한 가족의 표준 배급 량은 한 

달 기준으로 옥수수 1.8kg 이다. 이것은 가

족 내 2명만이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양이

다.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아이들은 뱀, 새, 

쥐와 같은 야생 동물 사냥의 전문가가 된

다. 이것들 이외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고아원이나 구호소에서 아이

들에게 배급되는 음식은 영양가도, 포만감

도 거의 없다.

교육적 방임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기초 교육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생

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차별과 신체

적 폭력에 노출된다.

“학교에서 힘이 약한 아이들에 대한 

괴롭힘이 묵인된다. 돈 없고 빽 없고 

힘 없는 아이들은 그냥 당한다. 마구 

때린다. 싸대기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다. 혁대 

풀어 때리고 이빨 나가는 정도도 아주 

흔한 일이다. 북한은 재판을 가는 

일도 합의 가는 일도 없다. 가해자 

입장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 

- 박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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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방임

북한 정부가 폭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할 

환경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

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기관과 사회에 대

해서 기본적으로 신뢰 하지 않는다. 피해

자들은 자신이 당한 끔찍한 일에 대해 신

고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나 기구가 없다.

드물게 폭행 사실이 신고되는 경우에도 

당국에서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

리지 않는다. 이것은 방임의 한 종류로 피

해자에게는 정신적인 학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후 조치의 부재로 폭력

이 이어지는 것을 초래하기 때문에 2차 

폭행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넓은 의

미의 정신적 방임으로써, 아이들이 자신

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고 타고난 성분

에서 벗어날 기회가 전혀 없는 억압적인 

사회 자체가 아이들의 정상적인 정서 발

달에 큰 걸림돌일 것이다.

의료적 방임

농촌동원이나 물품수집은 일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한다. 농사일 또는 땔감을 구하

는 과정에서 낫, 호미, 곡괭이 등 위험한 

도구들이 사용되고 따라서 부상이 항상 

따라다니게 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정

부가 조직한 노동을 수행하던 중 부상

을 당하더라도, 그 심각성에 관계 없이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일하다 다치면, 뭔가 조치를 해주는 건 

없고 그냥 집에 보낸다. 집에 가서 

된장 바른다. 출혈을 멈추게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의학적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옛날부터 해왔던 

거니까 그렇게 한다.”

- 홍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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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항
1
국제사회에 북한이 교육에 대한 국제적 가

이드라인과 규범을 따르고 모든 형태의 아

동 노동과 학대를 중지하게끔 압력을 가해

야 한다. 가능한 모든 기관과 단체는 유엔

과 국제 사회에 북한의 아동 인권침해 사

실을 계속해서 알려야 한다.ed to think 
“The Supreme Leader is a great leader” 
and think he was “an infallible, supreme 
being”.
- Hwang Soo-Min
 
It’s been so long since I’ve studied it, but 
I could never forget it. That’s why indoc-
trination is such a frightening thing; you 
can’t help but believe it because it’s all 

2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한 해외 원조를 

북한이 비준한 국제법들을 따르고 있을 시

에만 진행해야 한다. 북한 외부의 전문가들

은 북한 정부가 국제 기준을 따르려는 노

력을 기울일 때 함께 참여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과정과 평가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해

야 한다. 모든 진행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

고 경과는 숨김없이 외부에 알려져야 한다.
3
시민 사회를 포함한 국제 커뮤니티는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알려야 한다. 특

히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북한을 옹호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

회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핵심 계층의 인류에 대한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로 송치하

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사 )  성 공 적 인  통 일 을 
만 들 어 가 는  사 람 들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 5 2 번지
어위시 예다인오피스텔 지하1층

전화:  02 -6497- 5035  ( 5770)
이메일 :  ps co re@ps co re .o rg

북한의 다양한 인권 상 황 을  알 리 고 자 

증언집,  영화,  다큐 멘 터 리 ,  각 종  영 상 들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 래  주 소 에 서  참 조  바랍니다 
w w w.pscore .o rg / newest/resource s


